
벨뷰 통행금지령 재발령 
 
업데이트: 린 로빈슨 벨뷰 시장은,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의 무기 소지를 벨뷰 특정 지역에서 
금지하는 기존의 민간 비상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명령으로 무기소지 금지 영역이 현행 통행금지령 영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확장되며, 시내 
기타 상업 및 업무시설 구역들도 포함됩니다 (지도). 여기에는 금지된 무기 및 활동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명령은  5월 31일에 발령된 시 민간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될 때까지, 혹은 그 이전에 종료될 
때까지 시행됩니다. 

로빈슨 시장은 대중의 소란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6월 1일 오후 5시부터 6월 2일 
오전 5시까지 벨뷰 다운타운 지역 내의 통행금지령을 발령하는 비상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통행금지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법집행관 및 기타 응급대처요원, 공무원 및 허가받은 
대중매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공공용지, 공원, 그리고 서쪽으로는 10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 남쪽으로는 메인스트릿/사우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릿, 동쪽으로는 12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노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릿, 북쪽으로는 노스이스트 12가 스트릿으로 대략 
경계지어진 공공 장소(지도)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반 통행금지령은 직장에서 또는 직장으로 직접 통근하는 사람,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사람, 본인 또는 가족/가정 구성원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벨뷰시는 어제 다운타운 지역의 시위가 공공기물파손자 및 약탈자들로 인해 전 지역에 걸친 
재산 피해 및 절도 행위로 격화된 이후 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시장은 또한 
통행금지령 구역 내의 무기소지 금지 민간 비상령 또한 발령하였습니다. 

벨뷰시는 사업자들이 통행금지령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창문과 입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벨뷰시 경찰과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기타 기관들도 지원하도록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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